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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세계그룹, 경영 혁신위한 경영전략실 개편 착수

	□ 미래 성장위해 ‘컨트롤타워’ 경영전략실 기능 강화 돌입 “더 빠르고 더 정확하게”
 - 정용진 회장 중심 변혁 실행 “격변하는 시장 속 내·외부 혁신 이끄는 조직으로”
□ 임영록 사장 겸직 해제, 프라퍼티 대표로서 청라·화성 등 대형 프로젝트에 전념



신세계그룹이 그룹 컨트롤타워인 경영전략실을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이를 과감하게 실행할 혁신 조직으로 탈바꿈 시킨다고 29일 밝혔다.

이를 위해 경영전략실 전반에 걸친 조직 개편을 진행하기로 하고 실무적인 절차에 바로 착수했다. 

신세계그룹은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더 빠르고 더 정확한’ 혁신을 실행하기 위해 이번 개편을 진행한다”며 “경영전략실을 내부적으로는 과감한 도전을 이끌고, 외부적으로는 국내 유통 시장을 선도할 비전을 제시할 조직으로 변모 시킴으로써 더 큰 고객 만족을 실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신세계그룹은 본격적인 재정비에 앞서 임영록 경영전략실장 겸 신세계프라퍼티 대표의 겸직을 해제했다. 임영록 사장은 앞으로 신세계프라퍼티 대표로서 ‘스타필드 청라’와 ‘화성 스타베이 시티’ 등 대형 프로젝트에 전력을 기울이게 된다.

신세계그룹 경영전략실은 조직개편 과정을 거쳐 신임 전략실장이 선임될 때까지, 정용진 회장을 중심으로 그룹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과 역할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 고맙습니다. 신세계그룹 홍보팀입니다. (총 1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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